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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겨냥해 21일 막가파식 손해배상 청구가 서울서부지법에 
제기됐다.

내란 선동 등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인데, 보수 세력에 대한 고발을 
주된 활동으로 하고 있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(사세행) 관련자 등이 고발 소장
을 냈다.

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된 이번 민사소송은 정치적 보복극이다. 형사 고발로는 단 
한 번의 소환도 못 하니까, 이젠 “정신적 고통”을 핑계로 돈을 뜯겠다는 수작이다. 이
쯤 되면 정치 깡패와 다를 게 없다. 말 안 들으면 돈으로 후려치겠다는 거다.

이건 단순한 소송이 아니다. 사법부까지 장악했다는 자신감, 마음에 안 드는 판사는 
뒷조사해서 갈아치우면 된다는 오만함에서 출발한 정치 설계다. 반대자에게 재갈을 
물리고 돈까지 물리겠다는 이 악랄한 시도는, 대한민국 법치의 얼굴을 한 선택적 정
의에 불과하다.

“내란선동”? “정신적 피해”? 표현의 자유도, 정치적 견해도 모두 범죄로 몰아가고, 
국민이 국가를 걱정하면 정신병자로 만들겠다는 것. 결국 생각이 다르면 촛불로 태우
든, 재판으로 조지든, 어떤 수단이든 괜찮다는 독재의 완성형이다.

더 어이없는 건 이중잣대다. 다친 사람 하나 없는 계엄은 자동 내란이고, 거리에서 
폭력을 휘두른 건 ‘불의에 맞선 항쟁’이란다. 법도 폭력도 피해자 코스프레도 모두 그
들 입맛대로 골라 쓰는 ‘선택적 정의’의 전형이다.

이번 공격은 전광훈 한 사람을 넘어서 보수 전체, 그리고 자유를 향한 총공세다. 선
거 과정에서 명백한 절차적 문제들이 드러났는데도, 이의제기는 금기어가 되고, 체제 
수호를 외치면 법정에 세워진다. 이런 나라를 누군가는 꿈꾸고 있다.



이재명이 꿈꾸는 나라가 바로 이런 독재국가라면, 국민은 반드시 그 본질을 직시해야 
한다. 지금 이 민사소송은 그 예고편일 뿐이다.

대국본은 선언한다. 타 죽더라도 저항한다. 자유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. 우리
는 끝까지 싸운다. 법을 무기로 삼아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들에게, 자유의 이름으로 
맞설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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